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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늙은 왕 
(Le Vieux Roi c. 1936)

조르쥬 앙리 루오 (Georges Henri Rouault 1871 - 1958)

(캔버스에 유채 76.83 cm x 53.98 cm 피츠버그 카네기 미술관)

조르쥬 앙리 루오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. 아버

지는 옷장을 만드는 기술자였다. 비록 가난한 집안이

었지만 부모와 할아버지는 미술에 재능을 보이는 루오

를 격려해 주었다고 한다. 열네 살 때부터 아버지의 주

선으로 채색 유리 기술공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

는데 이 당시의 경험이 훗날 루오 그림의 특징인 굵고 

검은 선과 광택을 강조하는 색채감의 기초가 되었다. 

루오는 스무 살 때 파리의 에콜 데 보 자르에 정식으

로 입학해 미술 공부를 하게 된다. 이때의 스승이었던 

귀스타브 모로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아 그림 속에서 

종교성과 영성을 추구하게 된다. 당시 학우들과 앙리 

마티스 등 일련의 화가들을 만나 활동하면서 색채를 

통해 감성을 표현하는‘야수파’의 일원으로 평가받게 

되나, 루오 자신은 스스로를 아무런 테두리에도 가두

지 않고 독자적인 그림 세계를 개척했다. 

별로 크지 않은 직사각형의 화면에 원색과 검은색이 

강렬한 대비를 보이고 있는 이 그림은 루오가 거의 20

년에 걸쳐 그렸다고 전해진다. 유화 물감은 화면에 덧

입혀지고 또 덧입혀져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거의 

속으로부터 광택이 차오르는 것 같은 질감으로 변했

다. 인물의 테두리를 견고하게 감싸는 굵고 검은 선들

은 파랑과 빨강의 원색적 대비를 무겁게 눌러주며 그

림 전체를 중후한 분위기로 이끌어 준다. 

옆모습을 보이며 눈을 감고 있는 남자. 머리에 얹은 

왕관과 화려한 의상이 고귀한 왕의 신분을 말해 주나 

왼손에 하얀 꽃을 들고 고뇌에 찬 표정을 짓고 있는 그

에게는‘늙은 왕’이라는 제목이 주어졌다. 강렬하면서

도 심오한 아우라로 충만한 화면이다. 

루오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평생 기독교 종교화

를 그렸다. 그의 소재는 광대, 창녀 등 사회에서 소외된 

인간들과 부패한 법관 등 죄인들이었다. 예수의 초상도 

많이 그렸는데, 이‘늙은 왕’그림처럼 고뇌에 잠긴 얼

굴이 대부분이었다. 

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말년의 루오 사진을 본 적이 

있다. 세속의 집착을 다 떨쳐버린 듯 무심하면서도, 세

상의 고통을 다 끌어 안은 듯 내면의 고뇌로 가득한 노

인의 모습이었다. 구원과 영성을 탐구한 그림에 자신

을 온전히 헌신한 20세기 최고 기독교 종교 화가의 자

화상이 바로 이‘늙은 왕’아니었을까?

《김동백》  


